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2. 5. 12.(목요일)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게임문화센터
 담당팀장 : 김성헌 센터장 (02-6294-6201)
 사업담당 : 안재웅 매니저 (02-6294-6205)
 홍보담당 : 조미진 매니저 (032-623-8063) 

타이거즈 전 멤버 ‘공식 송별회’… 게임 체험 부스 운영
- 오늘 경기 e스포츠 페스티벌 개막

○ 경콘진,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킨텍스에서 ‘경기 e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 인플루언서 이벤트에서 타이거즈 전성기 멤버를 위한 특별 송별회 마련

○ Microsoft(마이크로소프트)사와 플레이엑스포가 연계한 게임 체험 부스 운영 

 

다채로운 행사가 어우러진 e스포츠 축제가 열린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은 경기도와 함께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에 

걸쳐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e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경기 e스포츠 페스티벌’

을 개최한다.

‘경기 e스포츠 페스티벌’은 도민이 e스포츠 문화를 향유하는 축제의 장이다. 플

레이엑스포(PlayX4)와 연계해서 치러지는 이번 축제는 장애인 e스포츠 대회, 인

플루언서 인비테이셔널, 캠퍼스 대항전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행사는 플레이엑스포 B2C 전시장 내 마련된 e스포츠 페스티벌 특설무대에

서 진행된다. 더불어 경콘진은 경기 e스포츠 페스티벌과 플레이엑스포가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별한 송별회 

이튿날 열리는 ‘인플루언서 인비테이셔널’에서 타이거즈 전 맴버를 위한 특별한 

송별회가 열린다. 이날 타이거즈 전성기를 이끈 강범현(GorillA), 김종인(PraY), 

송경호(Smeb), 이서행(Kuro), 이호진(Hojin) 등 다섯 멤버가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창단한 타이거즈는 게임종목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린 프로게임단이다. 국내 정규시즌에서 1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대회

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타이거즈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당대 최강팀 SKT에 대적하며 많은 e스포츠 팬들

의 응원을 받았다. 특히 LCK 우승 직후에 구단사정으로 각 멤버가 흩어져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송별회를 앞두고 전 타이거즈 멤버인 고릴라(강범현)는 “다시 타이거즈 멤

버가 모일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경기 e스포츠 페스티벌에서 마련한 송별회에

서 팬들과 함께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게임 체험 부스

경기 e스포츠 페스티벌 기간에 마이크로소프트 후원으로 클라우드 게임을 체험

하는 ‘PC Game Pass with Gyeonggi’가 플레이엑스포 행사장에서 운영될 예정

이다.

이번 체험 행사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Xbox의  구독형 게임 서비스 PC Game 

Pass(PC게임패스)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

우선 해당 부스에서는 행사 기간에 ‘미니 e스포츠 대회’가 열린다. PC Game 

Pass(PC게임패스) 주요 타이틀 5개를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대회는 당일 행사장

에서 선착순으로 참여 신청을 받으며, 대회 우승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지급된

다. 

이어 총 30석 규모로 운영되는 Xbox 체험 부스에서 PC Game Pass(PC게임패

스) 내 주요 타이틀을 비롯해 회원 전용 콘텐츠와 신작 게임 평가판까지 시연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체험 부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1만 명에게 PC Game 

Pass(PC게임패스) 1개월 무료 체험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붙임1.  타이거즈 강범현(고릴라) 인터뷰

Q. 오는 ‘경기 e스포츠 페스티벌’에서 타이거즈 전성기를 이끈 멤버들이 다시 모입니다. 공식 송별회를 

앞둔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무엇보다 우리 다섯 멤버 모두가 모여서 기뻐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함께 이야기 나눌 기회가 없었거

든요. 저 역시 그날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Q. 각 멤버가 흩어진 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왜 이번에 공식 송별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셨나요?

처음에 타이거즈 멤버로 섭외 요청이 왔을 때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 모이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 개인 활동을 하고 있고, 입대를 비롯해 현실적인 문제도 앞두고 있어요. 더불어 팬들과 

함께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고 싶었어요.

Q.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하고 무엇을 하고 싶나요? 활동 당시에 가장 아쉬웠던 점을 말씀해주

세요.

다시 돌아가면 정말 더 열심히 할 거예요. 물론 아쉽게 우승을 놓친 모습에 더 응원해주신 분들도 계

셨죠. 그렇지만 더 절실하게 임해서 더 많이 이겼더라면 팬들께서도 더 기뻐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Q. 타이거즈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엄청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요?

매번 게임에 임할 때마다 열성적으로 응원해주신 팬들의 힘이 컸죠. 더불어 당시 라이벌로 불리던 

SKT를 꼭 한번 이기고 싶다는 목표 의식이 강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들을 이기

면 빛을 볼 것이란 각오로 경기에 임했어요.

Q. 타이거즈 활동 팬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팀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때 팬들과 소통을 중시하기로 합의했어요. 이를테면 고양이 머리띠도 우리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한 팬서비스였고요. 다행히 매니지먼트 쪽에서도 이러한 소통

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셨어요.

Q. 마지막으로 은퇴 이후를 꿈꾸는 e스포츠 후배에게 해주실 말씀은 있나요?

e스포츠 분야가 넓으면서도 굉장히 좁아요. 어디를 가나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

도죠. 어느 자리에서나 제 역할을 충실하게 소화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우선은 

선수 생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은퇴 이후에 길도 열릴 거로 생각해요.



붙임2.  타이거즈 이미지 

타이거즈 전 맴버 

타이거즈 전 맴버 고릴라(강범현)



붙임3. 포스터

 


